
이영훈 교수는 ‘야만적’ 폭력 행위를 즉각 사죄하라

  MBC 기자에 대한 폭행이 자행됐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정상적인 취재 활동 중에 벌어진 일방적이고 모멸적

인 폭력 행위였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노년의 학자였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논란의 주장을 펼쳐온 이

영훈 교수가 자신을 취재하던 MBC <스트레이트> 기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교수의 

행위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이자, 평소 자신의 소신에도 반하는 모순적 행동이다. 당장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순서이자 도리인데도 들리는 건 적반하장의 망언들뿐이다. 

  이 교수측은 MBC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기습 인터뷰는 계획된 폭거이자,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의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이 교수 본인의 발언으로도 반박할 수 있는 잘못된 주장인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거짓말이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교수 스스로도 

지난달 자신의 연구원이 침을 맞은 사건에 대해 “타인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도 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 

근대사회의 가장 기본 윤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종족주의의 ‘야만성’”이라고도 비난했다. 이 교수 

본인의 말대로 이 교수의 폭력 행위는 근대 사회의 기본 윤리를 벗어난 야만적 행위일 뿐이다. 

  더구나, 취재 과정에서 그 어떤 강압이나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도 기자가 나란히 걷기 시작한지 

불과 ‘1분여 만’에 이 교수는 취재기자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후려치고,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이 

교수의 폭행 장면은 취재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다. 해당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

은 이 교수였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비속어를 쏟아내고 손찌검을 한 가해자는 바로 이 교수 자신이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증거를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계획된 기습 인터뷰’라는 이 교수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미 수주 

전부터 사무실을 찾아가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교수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

했고, 그 뒤로도 이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스스로 우리 사회에 논쟁적 주장

을 던진 공인이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묻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명이다. 더구나 이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언론과 학계가 침묵하고 있다면서 공식적

으로 ‘반박’을 요청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는커녕 저속한 욕설과 폭

력 행위로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모순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영화 <김복동>이 개봉됐다.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27년간 싸워온 김복동 할머니의 일대기를 그렸다. 

영화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나이는 만 열 네 살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위안부는 자신의 의

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소규모 영업이었고, 위안소 업자와 계약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의 주

장대로라면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계약을 맺고 위안부 영업을 했다는 얘기

다. 이런 말에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

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다. 평소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정적 대응’이라거나 심지어 ‘비

지성적 행태’로까지 폄훼했던 이 교수가 어째서 스스로는 젊은 기자의 질문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만적 

폭력을 휘두른 것인가? 이 교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물론 그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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